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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가처분 소송


이동걸 전 위원장 진술조사 제출





취업규칙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2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열렸다.


양측 변호인은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며 회사측은 이동걸 전위원장의 참고인 진술조서와 진술서(인사및 보수 규정에 합의하였다)을 제출했다. 


차기 변론기일은 2003.7.4(금) 10시이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간부들이 투쟁의 의지를 모아 함성을 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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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간부 총단결로 임단투 승리하자”











2003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전국조합간부결의대회가 20일 14:00 KT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지재식위원장은 “합의안을 마련해놓고 뒷북치는 ‘쑈’는 없을 것”이라며 “전조합간부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투명한 단체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앞으로 험난한 단체교섭을 이끌어갈 지재식위원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11명이 조합간부들 앞에 나서 투쟁의 의지를 불태웠다. 또한 참석 간부들은 함성을 통해 초심을 잃지 않고 4만 조합원들의 뜻을 전달했다.


각 지방본부위원장들은 투쟁사를 통해 소속 지방본부 조합간부들이 선봉에 서서 반드시 승리하는 임단투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다졌다.


조합간부들은 결의문을 통해 조합원을 위한 교육, 홍보 및 현장순회 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고 일사분란한 단체행동을 통해 승리하는 교섭을 이끌기로 결의했다. 


한편 본교섭에 앞서 개악된 △인사보수규정 철폐 △9.1% 임금인상 △단체협약 갱신 △연월차 강제사용 금지 △해고자 복직 △복지기금 출연 및 학자금 지원 등 조합의 6대 요구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기도 했다.


교섭위원: 지재식 위원장, 김순근 본사지방본부위원장, 김근주 대구지방본부위원장, 양정우 사무처장, 안창식 정책기획실장, 한호섭 복지1국장, 허진 기획관리국장, 차완규 정책1국장, 최광수 정책2국장, 김진옥 순천지부장, 이존화 사무국장(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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